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SK, 대선자금-분식회계 동시 재판
법원, 비자금 수사 후 병합 심리키로 … 손길승․최태원 회장도 원해

서울고등법원 형사6부(박해성 부장판사)는 1월7일 SK글로벌 분식회계 및 워커힐과 SK 간 주식맞교환을 통

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 SK 전현직 경영진 10명

에 대한 재판을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따른 기소 여부를 본 뒤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.

이에 따라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태원 회장 등 SK 관계자들을 기소 또는 추가기소하게 되

면 1심을 거친 뒤 분식회계 사건 항소심에서 병합돼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.

재판부는 1월7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“현재 대검이 진행중인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 등에 대한 조사 결

과 및 기소 여부를 알 수 없어 각 사건을 따로 선고하게 되면 양형이 왜곡돼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해

질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또 “재판이 지체되겠지만 SK그룹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모두 모아서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하

는 것이 형사상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다”고 덧붙였다.

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손길승 회장과 최태원 회장도 “사건을 모두 합쳐 재판을 받기 원하며 재판부의 결정

에 이의 없다”는 의사를 밝혔다.

재판에 앞서 법정에 나온 손길승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 및 소버린자산운용과의 경영권 표대결 등과 

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“할 말이 없다”며 입을 닫았다.

손길승 회장은 1월8일 오전 1000억원대 비자금 유용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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